
새정부 2026년 농식품부 예산 20조 35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6.9%(+1조 2,934억 원) 증액한 

20조 350억 원 규모로 밝힘. 

- 농식품부 예산 사상 처음 20조 원 초과*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3) 17조 3,574억 원 → (’24) 18조 3,392억 원 → (‘25) 18조 7,416억 원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 달성을 지원하고,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 특히, 기후위기 및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등에 집중 투자

❙2026년 농식품부 예산안 주요 내용❙
분야 내용

식량안보·유통구조 혁신

· 전략작물직불 대폭 확대(2,440억 원→4,196억 원)
· 쌀 자조금 신설(29억 원)
· 콩 비축 확대(3만 톤→6만 톤)
·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바우처 신규 지원(186억 원)
·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223억 원→387억 원)

먹거리 돌봄 강화
·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8.7만 가구→16.1만 가구)
· 직장인 식비 지원 신설(‘든든한 한끼’ 79억 원)
· 초등 저학년 과일간식 지원 재개(169억 원)

농가 소득·세대전환 지원
· 선택형 직불제 대폭 확대(3,201억 원→5,164억 원)
·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 확대
· 청년농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2,500ha→4,200ha)

스마트농업·수출 확대
· 국가 농업 AX† 플랫폼 조성(705억 원)
· 스마트 솔루션 보급(1,400농가) 및 농식품 R&D 확대(2,267억 원→2,612억 원)
· K-푸드 해외거점공관 지정 및 수출바우처 지원 강화(360억 원→720억 원)

농촌 균형발전 및 복지 확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1,703억 원, 6개 군·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 농촌공간 정비 확대(122개소→137개소, 1,045억 원→1,519억 원)
· 농촌대청소사업 신규 추진(68억 원)
· 농촌 빈집 철거(105억 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5만 명→8만 명)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 인식 개선 및 미래세대 교육 지원(26억 원)
· 중성화수술 지원 확대 등 유실·유기동물 관리 강화(79억 원→81억 원)
· 펫푸드·펫테크 산업 지원(‘원-웰페어밸리’ 조성 71억 원)

† AX (Agricultural Transformation): 단순히 스마트팜 수준을 넘어서 AI·디지털 기반의 농업 전환 생태계 구축을 의미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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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동향

미국, 8월 실업률 4.3%❙ 2025-09-05 미국 노동통계국

Ÿ 2025년 9월 5일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8월 고용 동향(Employment Situation)을 

발표하며, 8월 실업률이 4.3%로 전월 대비 0.1%p 상승하였다고 밝힘.

-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종사자 수는 전월 대비 2만 2천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지난 4월 이후 정체 상태를 지속함.

- 경제활동 참가율은 62.3%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4%p 하락함.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함.

Ÿ 보건의료 부문의 8월 고용은 전월 대비 3만 1천명 증가했으며, 이는 이전 12개월 월평균 증가분(4만 2천명)을 

하회하는 수준임.

Ÿ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8월 고용은 전월 대비 1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개인·가족서비스 부문 또한 전월 대비 1

만 6천명 증가함. 

- 8월 연방 정부 고용은 1만 5천명 감소하였으며, 건설, 운수업, 소매업, 금융서비스 등 나머지 업종은 거의 변

화가 없었음.

Ÿ 민간 비농업 부문 전체 근로자의 8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p(10센트) 올라 36.53달러를 기록했

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7%p 상승한 수치임.

v 미국 개인소비지출(PCE)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주간브리프 Vol.33)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안정

화되었다는 판단됨. 이과 함께 미국 고용 시장 둔화가 관찰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가

능성이 이전에 비해 커짐.

❙ 2024~2025년 8월 미국 비농업부문 종사자수 및 실업률❙

https://www.bls.gov/news.release/empsit.nr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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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소비자물가 1.7% 상승, 상승세 둔화❙2025-09-02 통계청; 한국은행

Ÿ 2025년 9월 2일 통계청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 지난 7월(2.1%)보다 0.4%p 하락하며 상승폭 둔화(주간브리프 Vol. 30)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 전월 대비 0.6% 하락

- 생활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 전월 대비 0.5% 하락

-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 전월 대비 7.8% 상승

Ÿ 품목 성질별로 농축수산물(4.8%)과 개인서비스(3.1%)의 물가상승률*이 높았으며, 공공서비스(-3.6%) 물가

는 하락함.

*전년 동월 대비

- (농축수산물) 농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함.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1%, 

7.5% 상승하여 전체 농축수산물(4.8%) 가격 상승을 주도함.

- (공업제품)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 하락함.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하여 5개월 연

속 4%대를 기록함.

- (개인서비스) 외식과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

Ÿ 한국은행은 8월 물가 상승률이 통신요금 인하 등 일시적 요인으로 하락했으며, 9월에는 해당 효과가 사라지며 

2% 내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

❙2024~2025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 동월 대비) 추이❙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3&act=view&list_no=438342&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93339&searchCnd=1&searchKwd=&depth2=200038&depth3=201263&depth=201263&pageUnit=10&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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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2024년 일본형 직접지불제 집행 실태 발표❙2025-08-29 농림수산성

Ÿ 농림수산성은 2024년 일본형 직접지불제 집행 현황을 발표했으며, 해당 제도는 ①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②

중산간 지역 직접지불 교부금 ③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음(주간브리프 

2024 Vol.37).

*중산간 지역은 중간농업지역과 산간농업지역을 혼합한 개념으로, 일본 전체 경지면적과 농업생산액의 약 40%

를 차지하며, 홍수·토사 붕괴 방지 등 다면적 기능을 가짐.

· 중간농업지역: 경지율 20% 미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도시지역 및 산간·평지 농업 지역 제외)와, 도시·평지 

농업 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지율 20%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산간농업지역: 임야율 80% 이상, 경지율 10%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①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이 적절히 유지·발휘될 수 있도록, 농업인이 조직한 단체가 주

도하는 지역 공동 활동을 지원

② (중산간 지역 직접지불 교부금)  생산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 지역의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지원하여 농업 유지와 다

면적 기능 확보에 기여

③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농업 활동을 장려하고, 농업인 

단체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50% 이상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

Ÿ 2024년 집행 실적을 보면,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산간 지역 직접

지불 교부금’과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 교부금’은 2023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일본형 직접지불 실시 현황❙
구분 내용 및 실시 현황

다면적 
기능 지불 

교부금

농지 유지 지불 교부금
(내용) 기초적인 수로와 농로의 보전 활동을 지원
(실시 현황) 1,450개 기초자치단체, 농용지 2,329,749ha 지원(전년 대비 1,201ha 감소)

자원 
향상 
지불 

교부금

지역 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동 활동

(내용) 수로와 농로 등의 보수, 농촌 환경 보전 활동 등을 지원
(실시 현황) 1,330개 기초자치단체, 농용지 2,087,560ha 지원(전년 대비 3,183ha 증가)

시설 관리 및 보수 활동
(내용) 농업용 시설의 내구성 강화와 장기 사용을 위한 활동 지원
(실시 현황) 940개 기초자치단체, 농용지 806,639ha 지원(전년 대비 9,203ha 증가)

중산간 지역 직접지불 교부금 (실시 현황) 1,003개 기초자치단체, 660,956ha를 지원(전년 대비 1,457ha 증가)

환경보전형 직접지불 교부금 (실시 현황) 894개 기초자치단체, 90,615ha를 지원(전년 대비 4,070ha 증가)

https://www.maff.go.jp/j/press/nousin/nihon/2508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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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 및 추석 성수기 수급 안정 대책 ❙2025-09-02 농림축산식품부

Ÿ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함.

- 전년도에 안정세를 보였던 쌀·축산물 가격의 기저효과, 국제 가격 상승, 집중호우·폭염 등의 영향 반영

Ÿ (채소류)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으나, 정부 대응에 따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배추의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급 여건 양호

- 무·당근·양배추는 생산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고,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는 생육 양호로 안정적 공급 전망

Ÿ (과일류) 폭염으로 출하가 지연되었으나, 생육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추석 성수기 출하량 전망: 사과 5만 4천 톤(전년 대비 6.5% 증가), 배 4만 2천 톤(전년 대비 7.2% 증가)

Ÿ (쌀) 원료벼 확보 경쟁 심화로 쌀가격 전년 대비 11% 상승

Ÿ (축산물) 한우·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기저효과 및 국내산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7.1% 상승함.

- 한우 가격은 8월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

- 돼지고기 가격은 9월 이후 도축 물량이 증가하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계란은 수요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격 상승

Ÿ (가공식품·외식) 가공식품 및 외식 부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2%, 3.1% 상승함.

- 팜유·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은 안정세로 추가 인상 압력은 제한적

Ÿ 정부는 채소 비축물량 공급, 계약재배·정부양곡 활용, 축산물·계란 공급 확대, 수입 원재료 관세 완화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추석 성수기 수급과 물가 안정을 추진할 계획임.

❙농축산물 물가 정부 주요 대책❙
품목/분야 주요 대책

배추·채소류
· 정부 가용물량 3만 5천톤 확보·시장 공급
· 병해충 방제·물관리 등 생육 관리 강화

무·당근·양배추 등 · 생산 증가로 가격 하락 → 소비 촉진 추진

사과·배(과일류)
· 계약재배 물량 공급
· 작황관리 강화

쌀
· 정부 양곡 3만 톤 산지유통업체에 대여 공급
· 대형 유통업계 할인행사(8.1~) 병행

한우·돼지고기
· 추석 성수기 공급량 확대
· 자조금·유통업체 협업 할인행사 추진
· 돼지고기 원료육(1만 톤) 조기 도입 독려

계란
· 양계농협 통한 공급 확대
· 대형마트·유통단체 협업 할인행사 실시

가공식품·외식

·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13개 → 21개)
·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1,265억 원)·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5억 원) 지원
· 가공·유통업체 협업 할인행사
·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2만 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 총 650억 원 규모)

추가 계획
·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 추진
· 연내 유통구조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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